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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비사업 사업성 개선 방안 series ①

정비사업 활성화 가로막고 있는 이주비 대출 규제

- 소수 ‘선호지’ 제외한 대다수 지역, 사업성 부족 문제 지속

- 이주비 대출은 ‘토지 준비’ 목적의 사실상 사업비 대출임에도 불구

가계부채로 분류

- 최근 금융 당국의 가계부채 규제로 조달 금리 큰 폭 상승, 

이로 인한 사업성 저하 우려 커

- 사실상 사업비 대출인 이주비 대출, 별도 트랙으로 관리해야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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